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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14 years of trends in sexual intercourse and sex education 
experiences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2006 to 2019, based on online data. Methods: The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a of the 2nd (2006) through 15th (2019)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data of 504,105 male adolescents and 473,053 female adolesce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 
complex-sample cross-analysis (Rao-Scott x2 test) was perform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sexual intercourse, 
sex education experience, and contraception over time, and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exual intercourse. Results: Sexual intercourse was found to increase as the year 
progressed. More high school students had sexual experience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tudents who had 
ever smoked or drunk were more likely t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than the ones who had not. Students living 
with relatives or living in boarding houses or dormitories showed a higher rate of sexual intercourse than those 
living with family members. Students who never received sex education also showed a high rate of sexual 
intercourse.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o grasp the trends in sexual intercourse, sex education experience, and 
contraception among adolescents over time. Providing adolescents with healthy sex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every year and health-related education including sex education that meets the need of 
teenager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regular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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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의식은 유아기부터 시작된다. 유치원생을 교육하는 선생

님들은 유아기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과 관련된 이야기나 욕설을 하거

나, 자위행위,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놀이하는 경우라고 하

였다[1]. 따라서 전문가들은 성교육을 최초로 시작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는 만 3세라고 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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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975)는 성교육이란 성에 관계된 행위에 있어 정서

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풍

부해지고, 개인의 인격과 의사소통 및 사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 성교육은 성과 관련

된 교육을 말하는데, 성에 대한 개념이 사회와 문화가 변화함

에 따라 성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면서 성교육의 개념도 차이

가 있다. 2015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최

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에 대한 성교육 표준

안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

국에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5], 일부 시민들은 아동에게 이른 성교

육이나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성교육을 반대하는 요구도 있어

[6,7]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통일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은 성장하여 청소년기

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

는 동시에 정서적, 사회적 및 성적 발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2008년 청소년 건강행태 자료에서 청소년 

중 성접촉 경험을 하였다고 한 비율은 남학생이 31.2%, 여학

생이 28.3%였으며, 성관계를 경험하였다고 한 비율도 남학생 

6.6%, 여학생 3.2%였다[8].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친구를 통

해 성지식을 주로 얻는데, 중학생부터 음란물을 처음 보기 시

작하여, 고등학생이 되면 음란물을 1번 이상 본 학생은 52.0%

였다[9].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증가하는 청소년의 성경험에 비해 성교육 수준

이 청소년의 성 개방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10].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부정확한 성적 지식은 

급격한 성적 발달을 하는 청소년 시기에 문제 행동이 되기도 

한다.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데, 

Kim (2003)은 적절한 성행동은 대인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친 감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부적절한 성행동은 폭력이나 

강요에 의해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11]. 부적

절한 성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

하지 못하거나, 관계악화에 대한 불안으로 성적 요구를 거절

하지 못하여 성적 피해로 연결되기도 한다[12]. Park (2010)은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성병 경험률이 12.1%

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성병 경험률이 8.8%, 임신 경험률은 

8.7%였고, 임신 경험 여학생에서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은 

89.1%였다고 하였다[8]. 또한,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다소 

충동적 물질남용과도 연결되어 있으며[13],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자살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이렇듯 청

소년기에 성관계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고, 청소년기에 성적 

관심의 해소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발달에서 이루

어야 할 여러 과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

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청소년 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성경험[15,16], 피임실천[17], 성교

육[8], 성경험과 자살행위[14] 등이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해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며, 청소년의 성관계 행동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4년 동안의 청소년기 성관계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성교육이 청소년기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

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청소년 온라인 

자료 전수를 이용하여 14년간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성교육 경험의 추이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06년에서 2019년까지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 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를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 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를 파악한다.

 남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성교육이 성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성교육 경험의 추

세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수행한 제2차~15차

(2006~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이하 청소년 건

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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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국민건

강증진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매년 국내 중 ․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되는 조사이다. 

목표 모집단은 매년 4월 기준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

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배분한 후 이를 

다시 시도별로 학교를 분배한다. 표본추출은 학교와 학급을 추

출단위로 하는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청

소년 건강행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2차(2006)부터 제15차

(2019)의 총 14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였다(남학생 504,105명, 

여학생 473,053명). 제1차(2005) 자료에서는 동성 또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없었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표본학

급 학생들에게 1인 1대의 컴퓨터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온라인

으로 진행하는 익명성 자기기입 조사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

능한 고유번호로 수집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활용을 승인받았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도, 성별, 학년, 거주형태, 경제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학년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구분하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친척집에 살고 있다’, ‘하숙, 자취, 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보육시설에 살고 있다’ 에 대한 응답을 ‘가족동거’, 

‘친척동거’, ‘기타’ 3개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원자료는 

‘가족’, ‘친척’,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4개 구분에서 

2018년부터는 ‘가족’, ‘친척’,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

설’ 5개 구분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상’, ‘중상’을 상으로, 

‘중’은 그대로, ‘중하’와 ‘하’는 ‘하’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성경험 및 건강행태 특성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성관계를 해본 적

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있음’, ‘없음’으로 원시자료 대로 

분류하였다. 성관계가 있다고 한 대상자 중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항상 피임을 

했다’와 ‘대부분 피임을 했다’를 피임을 실천한 것으로, ‘가끔 

피임을 했다’와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것

으로 피임실천 여부를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성교육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하여 유무로 분류하였다. 음주경험은 평생 음주 경험으

로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 유무로 분류하였고, 흡연경험도 평생 흡연 경험으로 ‘지

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에 대해 유무로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자료는 원시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 계획파일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층화, 집락, 가중치)

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

는 것으로 기존의 가중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6년에서 2019년까지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복합표본 

교차분석(Rao-Scott x2 test)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복합표본 교

차분석(Rao-Scott x2 test)을 시행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2006년에서 2019년까지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 

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

본 연구에서 연도별 남녀 청소년 성관계 및 성교육 경험 차이

를 살펴본 대상자는 2006년에서 2019년까지 남학생 504,105명 

(51.6%), 여학생 473,053명(48.4%)이었고, 이 중 성관계가 있다

고 응답한 대상자 중 피임실천 여부를 파악하였다(Table 1). 

남학생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06년 6.7%에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5.9%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9

년 8.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학생도 2006

년 3.4%에서 증가하다가 2012년 2.6%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서 감소하다가 2019년 3.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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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Education Experience, Contraception Use of Adolescents from 2006 to 2019

Year n

Sexual intercourse Sexual education experience Contraception use

Male
(n=504,105)

Female
(n=473,053)

Male
(n=504,105)

Female
(n=473,053)

Male
(n=33,709)

Female
(n=14,429) 

No Yes No Yes No Yes No Yes
Hardly 

Not
Freq.

Hardly 
Not

Freq.

2006 71,404 34,722
(93.3)

2,482
(6.7)

33,066
(96.6)

1,134
(3.4)

16,301
(43.2)

20,903
(56.8)

11,032
(32.0)

23,168
(68.0)

1,289
(60.9)

802
(39.1)

640
(63.9)

333
(36.1)

2007 74,698 36,685
(92.9)

2,781
(7.1)

34,156
(97.0)

1,076
(3.0)

12,208
(30.5)

27,258
(69.5)

8,910
(24.7)

26,322
(75.3)

1,715
(61.0)

1,066
(39.0)

725
(63.8)

351
(36.2)

2008 75,238 36,620
(93.1)

2,658
(6.9)

34,801
(97.0)

1,159
(3.0)

14,221
(37.0)

25,057
(63.0)

12,069
(33.9)

23,891
(66.1)

1,567
(58.5)

1,091
(41.5)

732
(63.2)

427
(36.8)

2009 75,066 36,919
(92.9)

2,693
(7.1)

34,363
(97.0)

1,092
(3.0)

16,229
(42.2)

23,383
(57.8)

14,355
(40.4)

21,099
(59.6)

1,564
(57.8)

1,129
(42.2)

685
(61.7)

407
(38.3)

2010 73,238 35,669
(92.8)

2,722
(7.2)

33,754
(96.8)

1,093
(3.2)

12,524
(33.5)

25,867
(66.5)

9,938
(28.5)

24,909
(71.5)

1,571
(58.7)

1,151
(41.3)

685
(62.6)

408
(37.4)

2011 75,643 35,476
(93.3)

2,397
(6.7)

36,630
(97.1)

1.140
(2.9)

13,690
(36.9)

24,183
(63.1)

11,493
(30.6)

26,277
(69.4)

1,331
(54.6)

1,066
(45.4)

645
(56.7)

495
(43.3)

2012 74,186 36,021
(94.1)

2,200
(5.9)

35,053
(97.4)

912
(2.6)

13,116
(34.8)

25,105
(65.2)

10,169
(29.0)

25,796
(71.0)

1,282
(58.1)

918
(41.9)

537
(59.8)

375
(40.2)

2013 72,435 33,915
(92.6)

2,740
(7.4)

34,653
(96.9)

1,127
(3.1)

11,308
(32.0)

25,347
(68.0)

8,625
(24.4)

27,155
(75.6)

1,757
(63.5)

983
(36.5)

689
(61.3)

438
(38.7)

2014 72,060 33,976
(92.7)

2,494
(7.3)

34,481
(96.8)

1,109
(3.2)

11,164
(31.6)

25,306
(68.4)

8,607
(24.5)

26,983
(75.5)

1,478
(58.5)

1,016
(41.5)

681
(60.8)

428
(39.2)

2015 68,043 32,812
(93.0)

2,392
(7.0)

31,950
(97.2)

889
(2.8)

9,959
(29.0)

25,245
(71.0)

7,898
(24.1)

24,941
(75.9)

1,314
(53.9)

1,078
(46.1)

493
(55.1)

396
(44.9)

2016 65,528 31,784
(93.7)

2,019
(6.3)

30,868
(97.2)

857
(2.8)

9,899
(30.8)

23,904
(69.2)

7,670
(25.2)

24,055
(74.8)

1,056
(51.7)

963
(48.3)

459
(52.9)

398
(47.1)

2017 62,276 29,505
(92.9)

2,119
(7.1)

29,738
(96.9)

914
(3.1)

8,047
(26.4)

23,577
(73.6)

6,205
(21.1)

24,447
(78.9)

1,076
(50.3)

1,043
(49.7)

449
(49.6)

465
(50.4)

2018 60,040 28,345
(92.4)

2,118
(7.6)

28,486
(96.2)

1,091
(3.8)

6,718
(23.0)

23,745
(77.0)

5,617
(19.6)

23,960
(80.4)

877
(42.1)

1,241
(57.9)

405
(37.6)

686
(62.4)

2019 57,303 27,556
(92.0)

2,285
(8.0)

26,465
(96.4)

997
(3.6)

7,318
(25.3)

22,523
(74.7)

5,540
(20.8)

21,922
(79.2)

952
(41.6)

1,333
(58.4)

405
(40.6)

592
(59.4)

x2 (p) 3.41 (＜.001) 3.81 (＜.001) 68.26 (＜.001) 58.14 (＜.001) 25.47 (＜.001) 18.97 (＜.001)

unweighted count (weighted %); Freq.=Frequently.

성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은 2006년 56.8%

에 비해 2017년 73.6%, 2018년 77.0%, 2019년 74.7%로 증가하

는 경향이 있으며(p<.001), 여학생도 2009년 59.6%, 2006년 

68.0%에 비해 2017년 78.9%, 2018년 80.4%, 2019년 79.2%로 증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01). 

남학생은 피임을 항상 또는 대부분 실천하는 경우가 2013년 

36.5%, 2007년 39.0%에 비해 2018년 57.9%, 2019년 58.4%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학생도 피임을 항상 또는 대

부분 실천하는 경우가 2006년 36.1%, 2007년 36.2%에 비해 2018

년 62.4%, 2019년 59.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 성관계, 성교육 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성관계, 성교육 경험 

및 피임실천 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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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평생 음주경험(p<.001), 평

생 흡연경험(p<.001)이 있는 경우 성관계 경험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과 함

께 사는 경우 성관계 경험이 낮았고, 친척집인 경우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주관적 경제상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이 성관계 경험이 낮았고, ‘하’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교육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가 다른 학

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1). 평생 음주경험(p<.001), 

평생 흡연경험(p<.001)이 있는 경우 성교육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성교육 경험이 높았고(p<.001), 주관적 경제

상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상’이 성교육 경험이 높았고, 

‘하’인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의 피임실천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p<.001), 평생 음주경험(p<.001)이 있는 경우 피임실

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 흡연경험 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거주형태에 따른 피임실천은 남학생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기타의 경우보다 높았고(p=.015), 여학생은 

친척집에 사는 경우가 기타의 경우보다 높았다(p=.010). 주관

적 경제상태는 남학생의 경우 ‘상’인 경우 ‘하’인 경우에 비해 

피임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2), 여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남녀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남학

생은 2006년에 비해 2012년만 0.90배로 나타났고(p<.05), 2006

년에 비해 2013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특히 

2006년에 비해 2017년은 1.35배, 2018년은 1.42배, 2019년 1.72

배로 높았다(p<.001). 학년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높았

는데,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은 0.90배로 나타났고

(p<.01), 중학교 1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은 2.12배, 고등

학교 3학년은 2.90배 높았다(p<.001). 남학생은 평생 음주경

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성관계 경험이 1.77배(p< 

.001), 평생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의 성관계 

경험이 4.22배(p<.001) 높았다. 거주형태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친척집인 경우는 3.12배, 하숙, 자

취, 기숙사, 보육시설 등 기타인 경우는 2.15배로 높았다(p< 

.001). 남학생은 가족의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중’인 경우 0.63배, ‘하’ 0.8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성관

계 경험이 1.19배 높았다(p<.001). 

여학생의 경우도 성관계 경험이 2006년에 비해 2013년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계속 높게 나타나, 특히 2006년에 비해 

2017년은 1.77배, 2018년은 2.08배, 2019년 2.10배 높았다(p< 

.001). 학년에서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높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은 0.71배, 중학교 3학년 0.75배 감

소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은 1.31배, 고

등학교 3학년은 1.75배 높았다(p<.001). 평생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2.18배(p<.001), 평생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6.41

배(p<.001) 높았다. 거주형태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비

해 성관계 경험이 친척집인 경우는 2.82배,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등 기타인 경우는 2.68배로 높았다(p<.001). 경제상

태는 ‘상’인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중’인 경우 0.63배로 

감소하였고, ‘하’인 경우는 1.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성관계 

경험이 1.13배 높았다(p<.001)(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에서 2019

년까지 14년간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성교육 경험의 추

세를 파악하고,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요인을 보정하

였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06년에 비해 2.08

배 높아졌다. 2013년부터 청소년 성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한 연구는 없다. 2010년 

이후 청소년 주변 환경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폰 소지율

의 증가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소지율은 2010년 6%에서 2013

년에 13배가 증가하여, 2013년에 휴대폰 소지율은 고등학생 

84.9%, 중학생 86.2%, 초등학생 72.2%였다[18]. 이와 동시에 초

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도 2014년 7.5%, 2016년 16.1%, 

2018년 17.7%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인 영상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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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Intercourse of Adolesce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OR 95% CI OR 95% CI

Year 2006 (Ref.)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0
1.06
1.06
1.09
1.00
0.90
1.25
1.22
1.22
1.14
1.35
1.42
1.72

1.00~1.21
0.96~1.17
0.96~1.17
0.99~1.20
0.91~1.09
0.82~0.99***
1.13~1.37*
1.12~1.33*
1.11~1.33*
1.04~1.25*
1.23~1.48*
1.29~1.56*
1.57~1.89*

0.94
0.97
0.97
1.14
1.04
0.98
1.41
1.56
1.45
1.58
1.77
2.08
2.10

0.81~1.09
0.83~1.12
0.84~1.11
0.99~1.31
0.91~1.18
0.85~1.12
1.23~1.61*
1.37~1.78*
1.26~1.67*
1.37~1.83*
1.54~2.03*
1.82~2.38*
1.83~2.43*

Grade M 1 (Ref.)
M 2
M 3
H 1
H 2
H 3

0.90
1.02
1.44
2.12
2.90

0.83~0.96**
0.95~1.09
1.35~1.54*
1.99~2.26*
2.72~3.09*

0.71
0.75
0.92
1.31
1.75

0.64~0.78*
0.68~0.83*
0.84~1.00
1.20~1.43*
1.61~1.91*

Lifetime drinking No (Ref.)
Yes 1.77 1.71~1.83* 2.18 2.06~2.31*

Lifetime smoking No (Ref.)
Yes 4.22 4.09~4.35* 6.41 6.11~6.72*

Residential types Family (Ref.)
Relative
Ect.**

3.12
2.15

2.84~3.43*
2.01~2.30*

2.82
2.68

2.45~3.25*
2.45~2.93*

Economic state Affluent (Ref.)
average
Poor

0.63
0.86

0.61~0.65*
0.83~0.89*

0.68
1.17

0.65~0.72*
1.10~1.24*

Sexual education Yes (Ref.)
No 1.19 1.15~1.23* 1.13 1.07~1.18*

*p＜.001, **p＜.01, ***p＜.05; *Boarding, trace, dormitory, child-care facilities, etc.; M=Middle school; H=High school.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스마트폰 앱이었다[19]. Kim 

(2010)은 청소년 시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수록, 성에 대

한 불활실성이 높을수록, 음란물 이용이 많을수록 여성과 관련

된 성폭력, 자위행위, 혼전 성경험, 성적 허용도, 성의 도구화 등 

성에 대한 용인태도가 더 커진다고 하였다[20]. Choi와 Chung 

(2016)은 청소년의 모든 성행동에 스마트폰 성콘텐츠 노출, 남

학생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성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

였다고 하여, 청소년의 성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1].

본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은 2006년 남학

생 56.8%에서 2019년 74.7%로 증가하였고, 여학생도 2016년 

68.0%에서 2019년 79.2%로 증가하였다. 성교육을 받지 않은 

남학생은 받은 학생에 비하여 1.19배, 성교육을 받지 않은 여

학생은 받은 학생에 비하여 1.13배 성관계가 증가하였다. Lee 

(2019)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을 받은 남학생은 성경험 0.828배, 

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0.822배 감소하여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15]. 또한, Kim (2012)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을 받은 경

우 피임실천에 27.248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은 2.8%에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의 성관계 경험 14.3%

였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성관계 경험은 1.7%에서 중학교 

3학년 성관계 경험은 6.0%로 증가하였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성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

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50.6%, 여학생은 46.6%가 성교육을 받



8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장인순·최은희

지 못하였다. 2001년부터 교육부가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

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7차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한 이후, 2013년부터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서 성교육을 연간 15시간 이상 수업실시를 의무화

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의 여부, 담

담교사의 의지, 학생 수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성교육이 원활

하지 못하다고 하였다[22]. 즉, 성교육은 현재 다양한 교과 내

에서 생활 속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시수확보도 어렵고, 교재와 지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상황 속에서 청소년

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게 되

고, 성고민은 친구들에게 상담하게 되는 것이다[17].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 ․ 고등학교 성교육 내용은 사

춘기, 임신 등 인간발달 영역, 연애관계와 데이트, 결혼 등 인간

관계 영역, 성행동 공유, 성의 절제의 성행동영역, 임신과 산전

건강관리, 성폭력, 생식기 건강의 성건강을 다루고 있었다[2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경우 교사는 성폭력 예방, 

이성교제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는 낙태와 생명존중, 자기주장과 거절하기, 학생의 경우에는 

결혼,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임신과 출산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24]. 그러나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사이버 성상담 내용

을 보면 성지식, 피임 ․ 낙태, 자위행위, 성관계이었다[25].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활동 및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신기하고, 부끄럽고, 재미있었

다는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2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고찰한 연구에서 성지식은 기본

적인 성지식, 성매개 감염과 피임, 콘돔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

었고, 성태도는 피임과 순결, 성폭력, 데이트 폭력, 낙태, 음란

물을 주로 중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 

콘돔의 신뢰성 및 효과성, 콘돔 사용의 성적 즐거움, 성 고민과 

해결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27]. 청소년들의 학급과 학

년에 따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된 체계적

인 성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성관계는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

여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남학생은 1.77배. 여학생은 2.18 증

가하였다. 또한 성관계는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흡

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남학생은 4.22배. 여학생은 6.41배 증가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15, 

16], 여학생이 흡연을 하는 경우 성경험이 19.15배 높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10]. Gwon과 Lee (2015)는 중학생의 경우 음

주 경험이 있는 경우 1.75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2.71배 높

게 성관계를 경험하였다[16]. 청소년이 첫 성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흡연, 음주, 친구이었고, 특히 음주와 동시에 성관

계를 갖는 비율이 42%, 성경험 전에 음주를 한 비율이 93%로 

음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28].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흡연이나 음주의 부정적 영향, 금주

와 금연의 중요성 등 부정적 건강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함

께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보다 친척

집에 있거나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등인 경우가 성관계

가 증가하였다. 이는 Gwon과 Lee (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청

소년 흡연은 부모의 지도감독과 학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

고[29].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통제, 아버지의 양육태

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30], 청소년의 행동이 부모의 부재

여부와 지도감독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에서도 청소년의 성관계가 음주와 흡연의 건강행태와 부정적

인 측면과 상관성이 있었다. 전반적인 청소년은 부모의 지도감

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주형태에서 성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남학생은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중간

과 낮은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 성관계가 감소하였으며, 여학

생은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라고 인식되는 경우 성관계는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2019)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였

고[15], Gwon과 Lee (2015)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경

제적 상황이 보통인 경우보다 부유한 경우와 낮은 경우가 성관

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16]. 이는 Gwon과 Lee (2015)의 연구

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지 않았고, Lee (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

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동일한 행위라도 

그 동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Chun (2014)은 남학생은 자존

감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흡연행위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30]. 경제적 상황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

를 보이는 것은 관련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른 동기를 주는데, 

이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에 대

비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입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보건교육이 축소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

다 집중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교육과 

함께 금연, 금주 교육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

램 개발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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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조사된 변수의 이차분석으로 성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들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에서 2019

년까지 14년간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성교육 경험의 추

세를 파악하고,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

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2013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성관계 경험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성교육 경험

을 받지 않은 학생이 받은 학생에 비하여 성관계 경험이 높았

다. 평생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평생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았다. 거주형태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친척집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가 높았다. 경

제상태는 남학생은 ‘상’인 경우에 비해 ‘중’, ‘하’ 인 경우 성관

계 경험이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은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가 높았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성관계, 성교육, 피

임실천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교육은 해가 갈수록 점점 중요해 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성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교육을 경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성교육을 

포함한 건강 관련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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